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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임용시험에서의 실패와 성공을 경험한 특수교사들의 임용시험 실패 요인과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구하였다. 24명의 특수교사들과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면담 자료의 연속적 비교 분석을 통해 12개의 의미 
있는 주제를 추출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사들은 임용시험 실패 요인을 남 따라 하기식의 
공부, 실패를 부르는 공부전략, 무조건 달달 외우기, 비효율적인 스터디, 불안함과 자신감 부족, 내가 나를 관리하지 못함에 
두었다. 둘째, 특수교사들은 임용시험 성공 요인을 자신만의 공부 스타일, 올바른 공부전략, 이해와 암기의 조화, 모두가 
득이 되는 스터디, 긍정적인 마음가짐, 무너지지 않는 자신만의 루틴에서 찾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임용시험 준비과정에
서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특수교사, 임용시험, 실패 요인, 성공 요인, 질적 연구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finding out special education teachers’ failure and success factors in teacher 
recruitment examinations. Total of 24 special education teachers participated in the semi-structured 
interview and 12 separate semantic themes were extracted via continuous comparative analysis on the 
interview contents. The findings were the following. First, the identified factors for the failures on the 
examinations were merely following what others do, failure-causing learning strategies, unconditional 
memorization, ineffective study groups, anxiety and lack of confidence, and lack self-management issue. 
Second, the identified factors for the success on the examinations were my style of study habits, 
success-causing learning strategies, balance of understanding and memorization, effective study groups, 
positivity, and strong self routine. The research proposes several practical applications to prepare the exam 
regarding this results.

Key Words : Special education teacher, Teacher recruitment examinations, Factors of failure, Factor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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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 국공립학교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1991

년부터 시작된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만 한다. 
때문에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를 희망
하는 많은 예비교사들이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생활
을 경험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짧게는 4학년 동안 1년간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합격할 수도 있지만, 임용시험 경쟁력
이 높은 최근에는 재수, 삼수, n수를 경험하는 수험생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들 수험생들은 대개 임용시험에 합
격하자마자 교육현장에 발령받아 학생들을 지도하게 되는
데, 이들이 학생들과 마주하기 직전의 주요한 경험이 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치루는 경험인 것이다. 다시 말해 임용시
험을 준비하고 치루는 수험생들의 경험은, 이들이 교육현장
에 발령받아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이고 
피할 수 없는 자격이 되는 셈이다.    

지금까지 임용시험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임용시험 문제
를 분석하거나 임용시험 제도 운영에서의 개선점을 찾기 위
한 연구들로 이루어져 왔다[1-3]. 그런데 최근에는 질적 연
구방법론을 활용하여 여러 사람들의 경험을 탐구하려는 연
구들[4,5]과 함께,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경험하는 수험생들
의 임용시험 경험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임용시험에 관한 연구들[6,7]과 초등
교원 임용시험 수험생들의 경험과 학습에 관한 연구[8]가 
이루어졌다. 또한 중등 체육교과를 중심으로 임용시험 경험
에 관한 근거이론적 연구[9]와 내러티브 탐구[10]가 이루어
졌다. 이 외에도 예비체육교사의 임용시험 준비 경험에 관
한 연구[11]와 중등 기간제 교사들의 임용시험 준비 경험에 
관한 연구[12]가 이루어졌다. 

신수빈과 이대균[6]은 공립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 3년 
이상의 수험생활을 한 수험생들의 어려움과 실패 원인을 탐
색하였고, 최혜진과 권유선[7]은 공립유치원 교원 임용시험
에 합격하여 임용된 초임교사들의 임용시험 경험 이야기를 
통해 임용시험 준비과정에서의 실패와 성공 경험들이 초임
교사로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 탐색하였다. 또한 
최진영과 조현희[8]는 초등교원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응시
하는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무엇을 경험하였는지, 그리고 이
러한 경험을 통해 무엇을 학습하였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김동현과 박영우[9]는 체육교육학과 학생들이 임
용시험 준비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으며, 그러한 어려움

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한 과정을 탐색하고자 하
였고, 김동현[10]은 체육교과 교원 임용시험 삼수생인 자신
의 삶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를 통해 임용시험이 수험생 자
신에게 주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탐구하였다. 또한 박
종률[11]은 중등 예비체육교사의 임용시험 준비 경험을 실
천과 의미라는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드러내고
자 하였다. 민은영과 장유진[12]은 교원 임용시험을 준비하
고 있는 기간제 교사들이 교직 생활을 선택한 이유와 임용
시험을 준비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임용시험 경험에 관
한 연구에는 유치원 교사로부터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여러 차례 임용시험을 경험한 삼수생이나 기간제 교
사까지 다양한 교사들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들은 
임용시험 준비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경험하고 학습하게 되는지[8,11], 임용시험 준비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6,9,12], 임용
시험 경험이 수험생 자신에게나 이후의 교사로서의 삶에 어
떤 의미가 있는지[7,10]를 연구 주제로 다루었다. 이러한 연
구들은 수험생의 임용시험 경험 속에서 임용시험 실패 요인
이나 성공 요인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실패 경험이나 
성공 경험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국공립학교의 교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의 임용
시험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
하고,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관련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유아특수교사 임용시험 준비 및 응시 경험을 토대로 한 연
구[13]와 중등특수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14]가 이루어진 것이 전부이다. 더구나 
이 연구들은 앞서 소개한 연구들과는 달리, 연구에 참여한 
특수교사들의 임용시험 경험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교
원양성기관과 임용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실패는 아프지만, 성장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다
고 한다. 많은 특수교사들이 임용시험에 도전하면서 한두 
번의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실패가 좌절과 포기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특수교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실패의 경험이 될 수도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임
용시험 실패 경험과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성공 경험을 한 
특수교사들의 임용시험 실패와 성공 경험을 토대로 그들의 
임용시험 실패 요인과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구해 보고
자 한다. 이러한 탐구의 결과는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부분
적으로 다루고 있는 임용시험 실패 요인과 성공 요인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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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밝혀줌으로써, 앞으로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많
은 교사들의 학습 방향을 안내하고, 교사양성기관의 교육 
방향을 안내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 질문 
이 연구는 임용시험 실패와 성공을 경험해 본 특수교사

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임용시험 실패 요인과 성공 요인을 
탐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용시험 실패를 경험해 본 특수교사들의 임용
시험 실패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임용시험 실패를 딛고 성공을 경험해 본 특수교사
들의 임용시험 성공 요인은 무엇인가?

2. 연구 방법 

2.1 연구 참여자 선정 
이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실패와 

성공을 경험해 본 특수교사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선정 기준에 적합한 특수교사들을 목적표
집 하였다.  

첫째, 특수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1회 이상 실패를 
경험한 자.

둘째, 최근 5년 이내의 특수교사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
한 자

셋째, 특수교사로 발령 받은 이후의 교육경력이 1년 이
상 된 자. 

특수교사 양성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들로부터 선정 기준
에 적합한 특수교사 40명을 추천받았으며, 추천받은 이들
과의 연락을 통해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익명을 
약속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최종 24명의 특수교사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정보는 
Table 1과 같다.

연구 참여자 24명의 일반적 정보를 살펴보면, 성별은 
여성 13명(54.2%), 남성 11명(45.2%)으로 구성되었다. 연
령은 평균 32세 정도이며, 26세에서 38세까지로 구성되었
다. 소지자격은 초등특수교사가 15명, 중등특수교사가 9명
으로 이루어졌다. 임용시험 도전 횟수는 평균 3.6회 정도이
며, 2회에서 7회까지로 구성되었다. 최초 발령년도는 
2013학년도에서부터 2018학년도까지로 구성되었다. 교육 

경력은 평균 4년 정도이며, 작게는 1년에서부터 많게는 7
년까지로 구성되었다. 

Table 1. Research Participants

No. Gender Age type of 
qualification

number of 
exams 
taken

year of 
success

educational 
background 

T01 female 32 elementary 4 2013 6
T02 male 34 elementary 4 2014 6
T03 female 34 elementary 5 2013 7
T04 female 26 elementary 2 2018 1
T05 female 26 elementary 2 2018 1
T06 female 30 elementary 6 2017 3
T07 male 31 elementary 4 2018 1
T08 female 28 elementary 4 2018 1
T09 female 35 elementary 2 2015 4
T10 female 31 elementary 2 2013 6
T11 male 32 elementary 5 2016 3
T12 female 38 elementary 3 2015 4
T13 male 32 elementary 3 2013 6
T14 female 31 elementary 5 2018 1
T15 female 28 elementary 4 2018 1
T16 male 31 secondary 3 2016 3
T17 female 33 secondary 7 2015 7
T18 male 31 secondary 3 2017 2
T19 male 33 secondary 3 2013 6
T20 female 33 secondary 4 2013 6
T21 male 31 secondary 2 2015 4
T22 male 36 secondary 2 2015 4
T23 male 30 secondary 4 2017 3
T24 male 35 secondary 4 2013 6

 

2.2 면담 내용 구성 
이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로 참여한 특수교사 24명의 

임용시험 경험에서 실패 요인과 성공 요인을 찾아내기 위해 
면담 내용을 사전에 구성하였다. 면담하고자 하는 주요 내
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임용시험 실패 요인에 대
한 이야기와 임용시험 실패 극복(성공)의 요인에 대한 이야
기로 구성하였다. 연구 참여자 개개인의 경험과 생각을 충
분히 담아내기 위해서 구성한 면담의 주요 내용이 연구 목
적에 부합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임용시험 경험이 있고, 
면담 연구를 통해 특수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은 교사 2인을 
대상으로 하여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최종적으로 완성
된 면담의 주요 내용은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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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ain contents of interview 
category main contents

stories about factors of 
failure on the exam

-factors of failure in cognitive perspective (study
contents, previous exams, online lectures, etc.)
-factors of failure in functional perspective 
(ways of studying, study groups, understanding 
& memorization, etc.)
-factors of failure in affective perspective(habits, 
mentality, stress management etc.)

stories about factors of 
success on the exam

-factors of success in cognitive perspective 
(study contents, previous exams, online lectures, 
etc.)
-factors of success in functional perspective 
(ways of studying, study groups, understanding 
& memorization, etc.)
-factors of success in affective perspective 
(habits, mentality, stress management etc.)

2.3 자료 수집 및 분석 
사전에 구성한 면담의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 참여

자 24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은 50분 내외로 진행되었으며, 면담 내용은 녹음되었으며, 
면담 실시 이후에 바로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사하였다. 면담 자료 이외에도 합격수기를 간직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 5명에게는 합격수기 파일을 받아서 분석 자료
로 활용하였다. 합격수기를 포함한 전사내용의 분량은 A4
용지(글자크기 10, 줄간격 160, 자간 0)로 총 144쪽 분량이
었다. 

전사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연속적 비교법[15]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자는 전사내용을 반복해서 읽으며, 절과 문장 
수준에서 연구 주제와 관련한 의미를 찾아 메모 넣기를 하
고 메모 내용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간단한 메모 제목을 달았
다. 메모 제목은 자료의 추적 및 목록화가 용이하도록 부호
화하였다.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의 메모 기능을 활용하였으
며, 총 3회에 걸쳐서 반복 읽기를 통해 총 232개의 메모를 
저장하였다. 

둘째, 추출한 각 메모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프로그
램을 활용하여 목록화하고 범주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먼저 
듀얼 모니터를 활용하여 메모를 작성한 한글 파일과 엑셀 
프로그램을 각 모니터에 띄운 후에, 한글 프로그램의 각 메
모 제목과 간략한 메모 내용을 엑셀 프로그램으로 옮겼다. 
각 메모 제목과 내용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그 의미를 나타
낼 수 있는 대표적인 어휘를 간략하게 새로운 셀에 기재하
였다.

셋째, 새로운 셀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엑셀 프로그
램의 정렬 기능과 찾기 기능을 활용하여 공통된 어휘가 포

함된 메모들을 한데 모아서 하위 주제를 형성하였다. 하위 
주제들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유사한 속성을 지닌 하위 
주제들을 모아서 상위 주제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거쳐 임용시험 실패 요인과 성공 요
인에서 각각 6개의 상위 주제를 추출하였다.

2.4 연구의 진실성 확보 노력 
자료 분석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성원 점검법

(member check)과 삼각 검증법(triangulation), 동료 연
구자 검토의 과정을 거쳤다. 구성원 점검법은 자료 분석의 
결과를 연구 참여자들과 공유함으로써 부정확한 내용을 수
정하고 의미를 명확히 하는 과정으로 삼았다. 삼각 검증법
은 연구 참여자들이 제공한 면담 내용이나 합격수기에서 동
일한 주제의 이야기가 전개되는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이 
연구에서는 3명 이상의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동시에 나타
나는 주제만을 연구 결과에 포함시켰다. 동료 연구자 검토
는 질적 연구 경험이 있고, 특수교사 양성대학에서 근무하
는 동료 연구자에게 자료 분석의 과정과 결과를 검토 받는 
것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 연구자 1인의 검토
를 받았다.  

3. 연구 결과 

이 연구에서는 임용시험에서 실패와 성공을 경험한 특수
교사들의 임용시험 실패 요인과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
구하고자 하였다. 연속적 비교 분석법을 통해 Table 3과 같
이 실패 요인에 관한 6개의 의미 있는 주제와 성공 요인에 
관한 6개의 의미 있는 주제들을 추출하였다. 실패 요인과 
성공 요인에서의 각 주제들은 서로 대조적으로 나타났기 때
문에, 연구 결과에서는 이들을 대비하여 진술하였다. 

Table 3. Data analysis result
category semantic themes

factors of 
failure on the 

exam

-merely following what others do 
-failure-causing learning strategies
-unconditional memorization 
-ineffective study groups 
-anxiety and lack of confidence 
-lack self-management issue

factors of 
success on 
the exam

-my style of study habits  
-success-causing learning strategies
-balance of understanding and memorization 
-effective study groups 
-positivity
-strong self rou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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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남 따라 하기식의 공부 vs. 자신만의 공부 스타일 
특수교사들은 임용시험 실패 요인을 남 따라 하기식의 

공부 방법으로 언급하였다. 그렇게 남 따라 하기식의 공부
를 하게 된 이유는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제대로 파악
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다른 친구의 공부 방법이 좋아 보였
기 때문이기도 하며, 진도를 쫓아가기에 바빠서 다른 사람
의 속도를 따라가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남 따라 하
기식의 공부 방법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못하거
나 안 한 것에 집중하게 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하였으
며, 자신에게는 맞지 않는 방법이어서 오히려 공부 내용에 
집중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진도에 집착하느라 학
습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에는 소홀하게 되는 결
과를 가져오는 이유가 되었다. 

내가 시험에 실패했던 가장 큰 원인은 공부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나 자
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나 관리 방법을 찾아 맞추어 실천하기 보다는 항상 다
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듣고 따라하고 
내가 하지 못하거나 안한 것들에 대해 불안해했어요. [T03 메모35] 

내가 임용시험에 실패한 원인은 남을 따라하는 식의 공부를 했기 때문
이예요. 총 4번의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4학년 때부터 3수까지 남의 
공부 방법을 쫓아가기 바빴어요. 임용시험 준비가 굉장히 잘 되어가는 
다른 친구의 공부 방법을 묻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곤 했었지요. 나는 
실제로 암기력이 좋지 않고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외우려고 노력
해도 외워지지 않았었는데 다른 친구를 따라 외우기만 한다거나, 수험
서 단권화를 해서 공부를 잘 하는 친구가 있다면 단권화에 치중하는 식
의 따라가기 방식의 공부를 했어요. 그 외에 다양한 임용 후기들을 보
았는데,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 따라하려고 하니 오
히려 내용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T20 메모197] 

특수교사들은 남 따라 하기식의 잘못된 공부 방법 때문에 
임용시험 실패를 경험하고, 이후에는 자신만의 공부 스타일
을 찾아내고 실천해 냄으로써 임용시험에 성공할 수 있었다
고 하였다. 특수교육에서 장애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개
별화 교육을 실천하듯이, 지난 실패의 원인과 문제점을 철저
히 돌아보며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 실천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자신만의 공부 스타일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이
유는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마다 학습을 받아들이는 
속도와 양이 다르고, 학습하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한, 남 따라 하기식의 공부 방법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자신
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때문이
다. 자신만의 공부 스타일을 찾아 실천하게 되면, 다른 사람
을 신경 쓰지 않으며, 불안해하지 않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
지 않아 보다 효율적인 공부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남 따라 

하기식의 공부에서 자신만의 공부 스타일로의 변화는 자신
에 대한 믿음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자신만의 공부 스타일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개별화라는 특수교육의 꽃을 선물해주어야 한다고 
배워놓고 정작 나에게는 실천하지 못했어요. 합격한 해에는 그동안 무
엇이 문제였는지 철저히 반성하고 그에 맞게 준비했어요. 앞에서 실패
한 원인들을 나에게 맞게 바꾸고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불안해하
지도 않고 나를 믿었어요. [T03 메모37] 

자신에게 맞는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과 패턴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합격수기를 보고 ‘나도 이렇게 똑같이 하
면 합격하겠지.’ 했다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찾으면 크게 도움을 될 듯합니다. 개인마다 학습을 받아들
이는 속도와 양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이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것 같습니다. [T17 메모161] 

대부분의 사람들과 나는 달랐어요. 규칙적이지 못하고 야행성이고 엉덩
이가 가볍고 게임도 좋아하고 집중력이 오래가지 못해서 남들이 하는 
것과 나의 패턴이 달라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이로 인
해 원형탈모까지 와서 약 한 달을 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했었어요. 그때 내린 결론은 그들과 나는 다
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오래 앉아서 공부하는 스타일이면 나는 
짧고 굵게 집중하는 스타일이고 아침 일찍부터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스타일인 것을 알고 이것을 굳이 바꾸지 않
고 믿고 진행하기로 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남들처럼 공부하
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집에서 공부하면서 
길고 가늘게 보다는 내 방식대로 짧고 굵게 공부하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게임도 하면서 나만의 공부 스타일을 사용했어요. [T05 메모49]  

어느 날 문득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의 의미를 만
들어 가듯이 내 공부 스타일도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
각합니다. 저는 공부를 좋아하거나 정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감히 공부를 좋아하고 계속 공부 잘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저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으니까요. [T01 합격수기 메모
21]  

3.2 실패를 부르는 공부전략 vs. 올바른 공부전략
특수교사들은 임용시험에서 실패를 부르는 공부전략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패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임용시험에
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강의를 중심으로 한 
공부전략, 정보의 홍수에서 자료 수집이나 정리에만 지나치
게 몰입하는 공부전략, 임용시험 준비 과정 전반에서의 전
략 부재 등이 실패를 부르는 공부전략이었다. 또한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추가로 알게 된 내용이나 심화 내용을 눈여
겨보는 공부전략, 기출문제를 풀어 보기만 하고 관련 내용
까지 깊게 공부하지 않은 전략, 많은 양을 빠르게 공부하기 
위해 복습을 소홀히 한 전략, 좋아하는 과목이나 영역만을 
중심으로 깊이 공부한 전략은 실패의 이유가 되는 잘못된 
공부전략들이었다. 이러한 공부전략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융합정보논문지 제9권 제8호226

은 기본적인 내용은 대략 알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켰으
며, 기출문제의 핵심이나 앞뒤 내용을 놓치게 되고, 아는 것
은 잘 알지만 모르는 것을 여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임용시
험을 치르게 하여, 기본적이고, 기출문제와 관련되며, 고르
게 출제되는 임용시험 문제를 틀리는 이유가 되었다.     
 
돌이켜 보면 임용시험 자체를 너무 모르고 한참 먼 길을 돌아온 것 같
습니다.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지 못한 채 강의에 
중심을 둔 학습패턴, 많은 어리석음과 무지 속에서 더 적극적이어 지는 
타인을 위한 성실함, 정보의 홍수에서 자료 수집이나 정리하는 행동 자
체에 대한 지나친 몰입 등 임용시험 준비 과정 전반에서 전략의 부재와 
그러면서도 하루하루 공부시간, 밥 먹는 시간과 같은 생활습관을 고시
생다움으로 옭아매고 몸을 혹사시키는 것에 만족감을 얻으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는 등의 많은 이유에서 실패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T01 메모01]

임용시험에 실패한 원인은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부하
면서 기본적인 내용보다 추가로 알게 된 내용이나 심화 내용을 더 눈여
겨보았습니다. 기출문제 역시 열심히 보긴 했지만 문제에서 핵심적으로 
묻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부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학’ 만
큼은 내가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어중간한 자신감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눈으로 훑어보고 난 알고 있다고 착각하였고, 결국 초수 시절 
교육학은 너무나 기본적인 문제를 많이 틀렸습니다. [T10 메모95]

임용시험이라는 것이 기출문제가 가장 좋은 교본임을 깨닫지 못했어요. 
출제 패턴이 기출문제의 변형, 기출문제의 심화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
을 알지 못하고, 기출 문제 분석을 등한시했어요. 시험 준비에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기출 분석의 토대가 없어 쌓으면 무너지고, 쌓으면 무너지
고를 반복했어요. [T19 메모119]   

많은 양을 빠르게 공부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니 한 번 외우고 
다음 진도를 나가기 바빴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놓치게 된 것이 복습입
니다. 이런 공부 방법으로 인해 아는 것은 잘 알게 되었지만, 모르는 
것은 여전히 모르는 상태로 넘어가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T18 메모172]   

제가 좋아하는 교육과정 과목과 특수교육학 영역들을 공부할 때는 깊게 
보기도 하고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기출문제 풀이도 자주 보고 
복습과 반복학습도 잘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교육과정 
과목과 특수교육학 영역들은 기초적인 내용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만 공부하거나 기출문제 풀이를 미룬다거나 복습과 반복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과목과 영역간의 공부한 양이 차이가 났습니다. 
[T15 메모233]   

특수교사들은 무조건 열심히 하기보다는 임용시험에서 
성공을 가져오는 올바른 공부전략으로 방향을 잡고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각 영역에서 기본과 기
초를 철저히 이해하기 위한 공부전략, 기출문제를 효율적으
로 관리하며 꼼꼼하고 세심하게 풀어보는 전략, 점수가 낮
게 나온 부족한 영역의 공부를 자신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
리는 전략, 좋아하는 과목과 좋아하지 않는 과목을 고르게 

공부하는 전략 등은 임용시험 점수를 높이는 올바른 공부전
략으로 활용되었다. 

  
자전거를 탈 때 두 발을 굴리는 것만큼이나 양 손으로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험생이라면 열심히는 모두가 열심히 합니다. 주위
를 둘러보면 열심히 하지 않은 수험생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굴리고 있는 두 발
이 바른 곳을 향하고 있는지 수험 생활 동안 계속 생각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는 따라 오지 않을까요? [T19 합격수기 메모196]    

초수 불합격 후 교육학, 특수교육학의 단권화 및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
서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각 영역에서 기본, 기초를 철저히 이해하
기 위해 노력했어요. 내가 아는 것이 맞는지 스스로 되물어 보고요. 심
화 내용이나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 역시 열심히 보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에 충실하며 기출문제도 많이 분석했습니다. [T10 메모97]

특수교육학뿐만 아니라 교육학도 기출문제를 오려 붙여서 공부했습니
다. 이렇게 기출문제를 세심하게 풀었으며, 다르게 변형된다면 어떻게 
변형될지도 생각해보았습니다. 객관식 문제의 경우 틀린 것은 왜 틀렸
는지, 맞는 것은 왜 맞았는지를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관식 문제
의 경우 ‘학생특성 또는 예시를 바꾼다면 답은 또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제는 이렇게 변형되어서 나올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면서 기출문제를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이해도 
쑥쑥 되었으며, 1차에 대한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T23 메모221]  

공부를 하다 보면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과 싫어하고 못하는 과목이 존
재합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만을 하지만, 
적어도 임용고시에서는 싫어하고 못하는 과목을 더 열심히 해야 합니
다. 그 이유는 임용 문제는 여러분이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에서만 나오
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어 효율적
으로 반복 공부를 한다면, 합격수기 코너에 글을 적고 있는 자신을 만
날 수 있을 겁니다. [T18 합격수기 메모180]  

작년에 공부하면서 좋아하지 않았던 교육과정 과목과 특수교육학 영역
들은 기초적인 내용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만 공부하거나 기출
문제 풀이를 미루거나 복습과 반복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과목과 
영역간의 공부량에 차이가 났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자신 있거
나 좋아하는 과목과 자신 없거나 좋아하지 않는 과목을 섞어서 공부 계
획을 짰습니다. 이렇게 해보니 공부할 때 지겨움도 줄어들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졌습니다. [T15 합격수기 메모234]    

3.3 무조건 달달 외우기 vs. 이해와 암기의 조화
특수교사들은 임용시험을 공부하면서 방대한 내용을 무

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무조건 달달 외우려 했기 때문
에 실패했다고 하였다. 이해 없이 무턱대고 외우는 공부는 
투입대비 산출이 좋지 않은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한 
내용을 쉽게 잊어버렸고, 시험장에서 문제를 이해하거나 답
을 적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많은 양을 
한꺼번에 외우려다 보니, 외운 문장조차도 어떤 의미인지를 
모른 채 외우게 되었고, 이렇게 공부한 내용은 실제 임용시
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되지 못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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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공부를 할 때는 이해를 하지 않고 무조건 연필을 잡았습니다. 글
씨를 한 줄씩 복사하여 빈 종이에 붙여넣기 하는 형식으로 공부를 하니, 
토씨하나 빠지지 않고 외우기는 했지만, 이 이론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
지 못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크게 한 바퀴를 돌리고 다시 처음으로 
오니 머릿속에 남는 것은 정리되지 않은 퍼즐조각 같은 기억이었습니
다. 현역 시절에는 이런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하니 투입대비 산
출이 좋지 못했습니다. [T18 메모171] 

저는 초수 때 각론서 내용은 이해하지 못한 채 방대한 내용을 달달 외
우려고 접근했습니다. 결국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다보니 무턱대고 접근
했고 결국에 임용시험을 치기 전까지 공부를 다 하지 못한 채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 중략 … 저는 내용이 이해되지 않은 채 암기만 했
습니다. 즉,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은 채 암기만 하다 보니 외웠던 
내용도 쉽게 잊어버렸으며, 또한 시험장에서 문제에 대한 이해도와 답
을 적는 적용 능력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T23 메모220]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암기 위주의 공부한 것이 
실패 요인입니다. 교육과정의 경우 용어를 정확하게 암기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많은 양을 한꺼번에 외우려다 보니 외우고 있는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 채로 제대로 된 암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공부한 내용을 실제 임용시험 문제에 적용을 제대로 하
지 못한 점이었습니다. 공부할 때 공부한 내용을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예시도 보고 상황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지, 임용 기출문제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개념을 풀어냈는지를 서로 연결시켜가면서 공부하
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T15 메모134]

특수교사들은 암기 중심의 비효율적인 공부에서 벗어나 
이해와 암기의 조화로운 방법을 찾아내면서 임용시험을 효
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무엇인가를 공부한다
는 것은 그 내용을 이해하며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말
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복해
서 보고, 본 내용을 다시 말하고 설명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방대한 양의 공부 내용을 이해한 
후 암기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표시
해 놓았다가 다시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동반한 암기 방법은 시간 단축에도 효
과적이었다고 한다. 일부 특수교사의 경우에는 먼저 암기가 
되어야 이해가 쉬어진다고 생각하여 ‘선암기, 후이해’의 조
화를 찾아내었다. 

이해와 암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책 한 권을 다 보았다고 하는 것은 정
말 그 책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 지도가 내 머리 속에 있다는 뜻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계속 떨어지면서 왜 떨어질까 생각하는 와중에 선
배가 한 말이 기억났습니다. 정말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책
을 몇 번 봤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래
서 계속 반복하면서 보고, 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 자투리 시간
에도 오늘 공부한 것들을 말하고 설명하면서 점점 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T24 메모231]  

합격을 위해서는 임용시험에 출제되는 방대한 범위에서 어느 정도 정리
한 후,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머릿속에 암기하는 시간이 필수적이

라고 생각합니다. [T06 메모56]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포스트잇으로 표시하거나 단권화 노트에 적어놓
고 다음 내용을 공부했어요. 책을 1독 했을 때 다시 그 부분을 읽어보
면 이해되는 것이 많았어요. [T02 메모 235]   

쓰면서 암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긴 하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손목에 
염증까지 생기면서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들기도 하고 공부
를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수 때는 
암기하는 것에도 공부량 측면에서도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
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수 때는 특수교육학 내용을 이해
한 후, 구두암기 방법을 사용해보니 손목도 아프지 않고 시간 단축에도 
효과적이었습니다. [T04 메모236]

암기가 우선이 되어야 이해도 쉬워지고, 확실한 암기만이 확실한 답을 
적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때로는 공부하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무작정 외울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후에 이해가 
될 때도 많았어요. 힘은 들었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T22 메모212] 

   
3.4 비효율적인 스터디 vs. 모두가 득이 되는 스터디
특수교사들은 임용시험 실패 요인의 하나로 비효율적인 

스터디 참여를 언급하였다. 공부할 양이 많은 임용시험에서 
보다 효율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스터디가 필요함을 인식
하고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스터디를 계획하지만, 점차 시간
이 흐르면서 공부를 위한 스터디가 아니라 스터디를 위한 공
부로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스터디에
서 발표하기 위해 벼락치기로 준비하기, 스터디 해야 하는 
양만큼만 공부하기, 스터디 자료 만드는 데에 시간 투자하고 
자료를 공유하는 것에 만족하기, 자신의 전체적인 공부 계획
과 어울리지 못하는 스터디, 다른 사람의 시험공부를 성실하
게 도와주는 스터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못한 스터디, 모
임 시간이 부담스럽고 스트레스 받는 스터디 등은 임용시험 
실패를 가져오는 비효율적인 스터디의 모습들이다.   

공부할 양이 많은 임용시험에서 스터디는 누구에게나 당연한 학습 방법
이에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당연한 학습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연초 
스터디를 구하고 함께 계획을 짜고 분량이나 책을 나누고 할 때는 의욕
이 넘쳤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공부를 위한 스터디가 아니라 스터
디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내가 보였어요. 스터디 날에 발표를 위해 
벼락치기를 하고, 충분히 공부를 더해도 되지만 스터디 해야 하는 양만
큼만 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하고, 가기 싫거나 빠지고 싶어 
짜증이 나는 날에는 공부가 손에 잡히지도 않았어요. [T03 메모36] 

스터디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어요. 내 의지가 아니라 스터디를 위해
서 자료를 준비하고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게 끝이었어요. 스터디를 통
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스터디 자료를 만들기 위해 시간을 썼던 거예
요. [T05 메모46]

성실하게 다른 사람 시험공부를 도와주는 듯한 스터디, 과제 자체를 위
한 진도 확인, 함께 자료를 공유하는 것에 만족하는 스터디 방법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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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실패를 맛보게 하는 큰 이유였습니다. [T01 메모7] 

그룹 스터디를 전체 공부 계획 속에 반영하지 못했어요. 그룹 스터디가 
나의 전체적인 공부 계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성공적일 텐데 그렇
게 하지 못해서, 오히려 시간만 소모하고 얻는 것은 도리어 혼자 공부
하는 것보다 못했어요. [T19 메모184]

매년 스터디 모임을 진행했지만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효율
이 떨어지고 스터디 모임을 하는 시간이 부담스럽기까지 했어요. 스터
디 모임 시간에 뒤쳐진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고 스터디 모임보다는 
혼자 공부하는 게 낫다는 생각에 스터디 모임에서 빠지곤 했어요. 또 
모임에서 빠지고 나면 더 남들보다 뒤쳐진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어요. [T20 메모198] 

특수교사들은 비효율적인 스터디 참여를 통해 임용시험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도 스터디를 멈춘 것이 아니라, 모두
가 이득이 되는 스터디를 만들고 참여하여 많은 이득을 얻
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스터디 참여 경험이 임용시험 성
공 요인이 되었다고 한다. 스터디 구성원 모두가 윈윈하는 
스터디는 구성원들 간에 서로 이야기를 경청하고 적극적으
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깊이 있게 공부하는 
구성원은 어려운 내용을 동료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고, 정
리를 잘 못하는 구성원은 보기 좋게 정리한 자료를 제공받
고, 자율적인 공부가 어려운 구성원은 서로 약속한 공부 영
역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며 진도를 나가고, 서로 문제를 내
고 풀어보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도 공부하고, 서로 
잘못 이해한 부분을 올바로 잡아주고, 자신의 공부 계획안
에서 스터디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모두가 득
이 되는 스터디에서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자신의 학습 정
도를 점검할 수 있었고, 서로 공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정
교화하거나, 자료를 정리할 때에 역할을 분담하여 효율적으
로 공부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스터디 구성원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든든한 동료가 되어 긍정적인 자극을 
주었으며, 함께 임용시험 실패를 극복하고 나아가는데 중요
한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 

        
1, 2차 시험 준비 모두 스터디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공
유했습니다. 깊이 있게 공부해 어려운 내용을 동료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었고, 동료들은 정리를 잘 못하는 저에게 보기 좋게 정리한 자료들을 
제공해 줬습니다. 이를 통해 상호간에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T21 메모207] 

물론 스터디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 깊이 빠지는 문
제점이 있었으나 스터디에서 정해지는 주간 할당량을 맞추려면 진도를 
나갈 수 밖에 없어 자연스레 해결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목표로 나아가
는 동료들은 든든함과 긍정적인 자극을 주었습니다. [T21 메모205] 

저의 경우 자율적으로 공부하면 꾸준히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서 스터디와 함께 매주 공부할 영역을 설정함으로써 가끔은 기복이 있
었지만 스터디 원과 약속한 공부 영역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었
습니다. 또 스터디 친구들과 서로 정보 공유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중
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문제로 내고, 스터디 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문제로 풀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공부할 수 있어서 
공부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서로 문제를 같이 풀어봄으로써, 내가 
잘못 이해한 부분을 스터디 원이 고쳐줄 수 있으며, 또한 스터디 원이 
잘못 이해한 부분을 내가 바로 잡아줌으로써 서로 WIN-WIN 할 수 
있었습니다. [T23 메모223]

논술, 전공, 교육학 등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스터디의 형식을 거창하게 
갖추기보다는 내실 있게 나의 계획안에 스터디를 모두 집어넣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래서 스터디 준비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공부의 
흐름 안에서 스터디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행했어요.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스터디를 많이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느
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T19 메모188]

같이 스터디한 친구들이 있었기에 임용시험 실패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
다. 멘탈이 약한 저에게 친구들이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매일 매일 나의 학습 정도를 비교할 수 있었으며, 제가 
공부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설명해봄으로써 정교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
니다. 스터디를 할 때, 각론서를 정리할 때에도 같이 공부한 친구들과 
역할을 나누어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T16 메모156]

3.5 불안함과 자신감 부족 vs. 긍정적인 마음가짐
특수교사들은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불안한 

마음과 자신감 부족을 임용시험 실패 요인으로 언급하였다. 
불안한 마음의 원인은 단번에 임용시험에 합격하기 어렵다
는 생각과 그 때문에 재수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안
일한 마음자세로 공부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불안
감은 거듭된 실패로 인해 임용공부 시간이 길어지면서 더욱 
커졌고, 불안감으로 잠을 자지 못해서 집중에 어려움을 야
기하거나 불안감을 극복한답시고 무리한 계획을 세우고 지
키지 못해 심하게 좌절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한
다. 불안한 마음과 함께 다가온 자신감 부족은 공부만 해야 
하는 고시생의 단조로운 생활에 대한 답답함, 경제적 여유 
없음으로 생기는 마음의 여유 없음, 공부에만 올인해도 합
격할 수 있겠느냐는 불확실성으로 이어졌으며, 스스로를 괴
롭히면서 할 수 있었던 공부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로 이
어졌다. 

안일한 마음자세가 있었어요. 졸업과 동시에 보는 임용시험에서 합격하
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한 번에 임용시험에 합격하겠다는 확신이 저에
게도 없었어요. 재수가 당연하게 생각되는 분위기 속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한 번에 합격하겠다는 마음이 낮아서 공부 또한 안일하게 했어요. 
합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면이 있었어요. [T09 메모82]

평소 성격도 걱정이 있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꼴딱 새는 일이 많
았던 터라 4학년이 되기 전부터 임용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컸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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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무리한 계획표를 세우고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 심하게 좌
절하고 불안감으로 잠을 자지 못해 막상 공부할 땐 집중하지 못하고 계
속 자기도 했습니다. [T10 메모96]  

계속된 임용시험 실패로 자신감과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공부만 집중하기에는 고시생으로서의 단조로운 생활에 답답
함을 느꼈으며,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 마음의 여유 또한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공부에만 올인 한다고 임용에 합격할 수 있
겠느냐는 불확실성이 더 마음을 힘들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T17 메모164]

임용시험 실패를 경험하면서 불안한 마음과 자신감 부족
은 더욱 커졌을 텐데도 불구하고 많은 특수교사들이 긍정적
인 마음가짐을 갖춤으로써 임용시험에 합격하는 결과를 얻
었다고 한다. 실패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조금 더 열심히 하
면 자신에게도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으
며,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꼭 합격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였다고 한다. 이번 시험에서는 
반드시 합격한다 생각하고 떨어진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
으니,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평온해져서 꾸준히 공부해 집
중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꿈을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건강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
력해서, 공부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자신감도 높아지
는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
게 된 데에는 선배, 친구, 가족 등의 여러 사람들의 부담감
을 덜어주는 지지와 ‘너는 될 수 있다’는 믿음이 크게 도움
이 되었다고 한다. 

해를 거듭해서 첫 해보다는 재수, 삼수에서 이전 시험 결과에 대한 실
패를 받아들일 때 소진감이 더 커지는 만큼, 반대로 다시 심기일전해서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나에게도 기회와 때가 반
드시 오게 된다고 믿게 되는 희망, 회복력이 더 빨랐던 게 사실입니다. 
[T01 메모3]

제가 공부하면서 가장 간절하게 합격을 희망했을 때는 공부할 시간이 
많았을 때도 아니고, 최적의 공부 환경이 갖춰진 때도 아니었으며, 금전
적으로도 여유가 없었을 때지만 ‘꼭 합격하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컸을 
때 합격했습니다. ‘꼭 합격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도 기출문제를 10월까지 계속 분석해나가고, 핵심내용을 
추려내려고 더 치열하게 고민했었고, 자칫 지칠 수 있었던 공부 패턴을 
보충해 나가기 위해 주말스터디와 생활스터디 등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초수 때 책상에 앉아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랐었지만, 임용에 합격하던 해에는 책상에 앉아서 해야 할 일들이 산
더미같이 쌓여있었던 것도 모두 합격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 
자신을 보다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모
든 것들을 다 해야 하는데, 이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T06 메모 58]

1차에 합격하고 2차에서 떨어진 임용시험 경험을 통해서 임용시험이 

생각처럼 어려운 것만은 아니며, 이번 시험에서는 반드시 합격한다고 
생각하고 떨어진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어요.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평온해져서 꾸준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T09 메모84]

삼수 때까지 저에 대한 낮은 기대와 과소평가하는 마음으로 인해 공부
에 대한 효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꿈을 
이룬 저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건강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성문에 썼던 고쳐야 할 점을 고쳐나가면서 공부가 더 잘 
되고 효율성이 높아지고 저도 공부를 하면 되고 암기를 하면 암기가 되
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 저에 대한 높은 기대를 하게 되면서 자신감도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에게 응원해주고 저 스스로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자연스레 공부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태교하
는 것처럼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생각만 하며 지냈습니
다. [T15 메모140]  

좋은 친구들을 만나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정말 큰 힘을 받았
습니다. 초수 때 방황하던 모습을 본 부모님도 그 때는 합격 여부보다 
제가 방황하는 모습에 실망도 하시고 속상해 하셨는데 재수 때는 이번
엔 떨어져도 괜찮다며 한 번 더 해보라고 하셨어요. 온 가족들이 저를 
지지해 주고 믿어주었던 것도 정말 힘이 많이 되었습니다. 
[T10 메모 102]

3.6 내가 나를 관리하지 못함 vs. 무너지지 않는 나만의 루틴
특수교사들은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동적이

고, 무계획적이고, 시간 관리를 하지 못하고, 생활 습관을 
관리하지 못하는 등의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지 못하였기 때
문에 임용시험에서 실패했다고 한다. 공부할 양이 많아서 
공부 시간을 무리하게 늘린 것이 오히려 깨어있는 낮 시간
의 집중력을 흩트리고 생활 패턴을 깨뜨리는 좋지 않은 결
과로 나타났으며, 시간낭비로 생각하고 운동을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공부에는 역효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스
트레스를 풀어주지 못해서 슬럼프를 맞아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고, 스트레스를 과하게 해소하는 바람에 슬럼프에 굴복
하는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저는 충동적인 수험생이었어요. 조금만 흔들리면 뿌리 채 뽑힐 듯이 흔
들렸어요. 기복이 적고 무던하게 나아가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텐데, 
과거의 나는 그러지 못했어요. 이렇게 맨탈이 흔들리다 보니 시험 준비
의 루틴이 만들어질 수 없었어요. 장기적으로 월별로 해야 할 공부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두고 주별 계획, 일별 계획을 체계적으로 잡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공부를 하였으니, 합격은 어
려운 것이 당연했어요. [T19 메모185]

습관 자체가 무계획이었어요. 계획적인 생활이 아니라 잠도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늦게 일어나서 게임도 하고 싶은 대로 다했어요. 생각 자체
를 그냥 내년에 제대로 해야지 생각하고 생활했어요. 여름방학이 지나
고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이것저것 보면서 공부하기 시작했지만 
마음만 불안해지고 이미 늦었어요. [T05 메모47]  

저는 임용시험 도전 초반에는 책상에 앉아도 집중하지 못하고, 휴대폰



융합정보논문지 제9권 제8호230

을 보거나 쓸데없는 일들에 매진하는 등 공부 습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공부 시간을 뺏겼었고, 4, 5수 때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학
교생활과 병행하다 보니 저녁시간에만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어
떻게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지 터득하지 못해 합격을 위해 필요한 
필수 암기 시간들을 뺏기게 되었습니다. [T06 메모56]   

공부할 양이 많아서 하루에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매일 공부 
시간을 길게 잡았는데 오히려 늦게 자게 되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잠이 부족하다보니 공부하던 중간에 졸기도 하고 피로
가 금방 쌓였고 늦잠을 잔 날이 생기면서 생활 패턴이 꼬이기도 했습니
다. 운동을 하지 않아서 살이 찌고 허리와 어깨가 아파서 제대로 앉아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하는 것은 시간낭
비라고 생각되어 운동을 등한시했고 그만큼 체력도 떨어졌습니다. 
[T15 메모135]

어떤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의미부여를 많이 하다보면 당연히 
심리적 스트레스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올 수 있
는 우울, 무기력감, 압박감 등은 자꾸 풀어주는 노력 없이는 그대로 심
한 스트레스로 쌓여 자칫 중요한 시기에 슬럼프로 찾아 올 수 있습니다. 
[T01 합격수기 메모79]   

저는 슬럼프에 굴복했어요. 슬럼프를 이기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관리
하는 적정선을 넘지 않는 수준의 방법이 필요하지만 나는 초수 때 그 
적정선을 넘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했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T05 메모51]

특수교사들은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활 습관
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자신만의 공부 계획을 세우고 실천
하며, 공부의 흐름을 깨지 않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
하고, 시간을 내어 체력을 쌓고, 후유증이 없는 적정한 수준
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등의 자신만의 무너지지 않는 루틴을 
만들고 관리하였기 때문에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한다. 오랜 기간 노력해야 하는 임용시험에서는 중장기적인 
큰 계획을 세워 공부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단기 계획
을 세우고 하루하루 실천해 가는 것이 성취감을 맛보는 기
회가 되었다고 한다. 체력 관리를 위한 시간이나 스트레스
를 풀기 위한 여가활동도 공부 계획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일정한 루틴을 만들어 관리한 것이 장기간 준비
해야 하는 임용시험에서 성공적인 자기관리 전략이었음을 
언급하였다. 

생활 습관을 다시 잡았어요. 밤에 공부가 더 잘 된다는 핑계로 밤늦게
까지 깨어 있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서 느즈막히 학교로 가곤 했는데, 
4수 생활을 시작하면서 아침 7시 40분에 기상, 밤 1시 전에 취침하는 
것으로 정하고 꼭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점심, 저녁 식사 시간도 
정해놓고 생활하니 매일매일 계획을 짜서 그 양만큼 공부하는 것이 수
월하고 성취감도 들었어요. 매일 책상에 앉아있어서 체력이 많이 떨어
지는데, 규칙적으로 생활하니 오히려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T20 메모200]

합격을 목표로 한 나만의 계획을 작성했어요. 인강, 스터디, 개인공부, 

식사시간, 쉬는 시간과 요일을 나에게 맞게 하여 최고의 공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했어요. [T02 메모26]  

임용시험은 장기간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험입니다. 처음에는 5개월, 3
개월 단위로 크게 계획을 세우고, 점차 2개월, 한 달 단위로 쪼개어 영
역별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큰 계획을 세운 후, 매일 공부한 양을 플래너에 기록해 나갔습니다. 
[T04 메모80]

아침잠이 많았지만 최대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자 노력하였고, 외출을 
좋아하지만 최대한 책상 앞에 앉아있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잠시 외출하
는 것은 좋을 수도 있지만 공부 흐름을 깨뜨리는 요인이 되었기에 참고 
또 참았던 것 같습니다. 대신 일정시간에 헬스장을 이용하고, 배드민턴
장을 이용하여 체력을 쌓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T12 메모113]   

스스로의 정신 자세와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찾았어요. 임
용시험은 장기간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1년을 끌고 가기 위해서 집중력
을 흐트러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음악을 정해진 시간동안 듣는다던
지, 산책을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정신 자세 및 스트레스를 관
리했어요. [T13 메모118]    

중간·기말고사의 경우는 1-2주 공부하면 만족할 만한 성적을 낼 수 있
지만, 임용고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잊어버린 부분을 끊임없이 찾고, 이
해하고, 외우고, 인출하는 과정의 연속이죠. 이런 일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반복되다 보면 극도의 스트레스로 공부 효율은 떨어지게 
된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자신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찾
는 것이죠. 운동하기, 영화 보기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다면 공
부 효율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부하는 시간보
다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이 더 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T18 합격수기 메모 181]

4. 논의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임용시험에서 실패와 성공을 경험한 특수
교사들의 임용시험 실패 요인과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를 구
체적으로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용시험 실패를 경험해 본 특수교사들은 임용시
험 실패 요인을 남 따라 하기식의 공부, 실패를 부르는 공부
전략, 무조건 달달 외우기, 비효율적인 스터디와 같은 공부 
방식의 문제에 두었으며, 불안함과 자신감 부족이라는 마음
가짐의 문제와 시간 관리나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자기 관
리의 부족에 두었다.  

둘째, 임용시험 실패를 딛고 성공을 경험한 특수교사들
은 임용시험 성공 요인을 자신만의 공부 스타일, 올바른 공
부전략, 이해와 암기의 조화, 모두가 득이 되는 스터디와 같
은 공부 방식을 만들고 실행한 데서 찾았으며, 어려운 상황
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무너지지 않는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관리한 데서 찾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일부 유사



특수교사들의 임용시험 실패 요인과 성공 요인에 관한 질적 연구 231

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임용시험 실패 요인
으로 드러난 실패를 부르는 공부전략, 무조건 달달 외우기, 
불안함과 자신감 부족은 비효율적인 학습방법을 언급한 연
구[6], 암기 위주의 공부를 지적한 연구[8], 실패 경험에서 
오는 불안감을 제기한 연구[12]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임용시험 성공 요인으로 드러난 자신만의 공부 스
타일,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자신만의 학
습방법을 터득하였다는 연구[8]와 현실에서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이어가면서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형성했다는 
연구[9] 결과와 유사하다. 이렇게 유사한 연구 결과들이 나
타난 것은 이 연구에 참여한 특수교사들도 유치원 교사, 초
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들과 유사한 형태의 교원 임용
시험을 경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반면에 이 연구에서 밝혀낸 스터디 활동에 관한 연구 결
과와 수험생의 자기 관리에 관한 내용은 선행연구들과는 차
별화된 연구 결과로 볼 수 있다. 비효율적인 스터디 참여를 
통해 임용시험에서 실패한 후, 그러한 스터디 경험을 토대
로 모두가 득이 되는 스터디를 완성하면서 임용시험에 성공
하게 되었다는 연구 결과와 시간 관리나 스트레스 관리에서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여 임용시험에 실패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무너지지 않은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자기 관리
에 성공함으로써 임용시험에 성공하게 되었다는 연구 결과
는 선행연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매우 구체적이고 의미 있
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활
용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교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들은 이 연
구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공부 방식이나 마음가
짐, 자기 관리 등을 점검해 보고,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실패를 부르는 공부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
은 아닌지 점검해 보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성공적인 공부 
방식은 무엇일지에 대해 성찰해 보는 것은 수험생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둘째, 교사를 양성하는 교원양성기관에서는 이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예비교사들을 지도하고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와 암기의 조화로운 공부 방법, 비효율적인 스
터디를 피해 모두가 득이 되는 스터디를 만들어가는 방법 
등의 내용은 예비교사들의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지도하고 안내해 주어야 하는 의미 있는 지도 내용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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